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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처주마 → 쳐주마(셈을 맞추어 주다.)
정답 ①

2. ‘젊어 보인다’에서 ‘보인다’는 ‘see’의 의미가 있는 본용언이다.
정답 ④

3. ①, ③, ④는 서로 상반된 단어를 배열한 것이고 ②는 상반관계로 볼 수 없다. 
정답 ②

4. ① 좌고우면 : 앞뒤를 재고 망설임 
   ② 암중모색 :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
   ③ 침소봉대 :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
   ④ 연목구어 :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

정답 ④

5. ‘눈비’를 연결매체로 볼 수 없다. 화자의 삶의 상태
정답 ②

6. ② 서릿발(접미사), 쉰둥이(접미사), 장난기(접미사)
   ③ 깍두기(단일어), 선생님(접미사), 작은형(접두사), 핫바지(접두사)
   ④ 시나브로(단일어), 암탉(접두사)

정답 ①

7.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. 따라서 이러한 때 인문학은 실질적 지침을 제  
   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따라서 인문학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. 바람직한 해결 방안  
   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②는 답이 아니다.

정답 ①

8. 주어진 자료로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, 또 그렇다고 사용을   
  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.

정답 ④

9. ‘잠’은 오히려 그리운 이를 볼 수 있다. 따라서 절망적 심정을 투영했다고 볼 수 없다.
정답 ④



10. 주어진 내용에서 액자가 그림을 보완해 준다고 말하고 있음
    ① 인과관계 
    ② 행위에 새로운 의미부여 
    ③ 대상에서 의미 발견 
    ④ 옷으로 호감도를 결정하고 보완해 줌

정답 ④

11. ‘대요’는 ‘다고 해요’, ‘데’는 ‘더라’로 바꾸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음
    ① 간데요 → 간대요
    ② 잘하대 → 잘하데
    ④ 크대요 → 크데요

정답 ③

12. ① ‘도외시하였기’로 붙여 쓰고 체언, ‘기’, ‘은/는’, ‘던’ 뒤에서 ‘ 때문이다’는 띄어 쓴다.
    ② 부정어 앞에서 ‘밖에는’은 붙여 쓴다.
    ④ ‘지’는 시간 개념일 때만 띄어 쓴다. ‘회복될지’로 붙여 쓴다.

정답 ③

13. 앞말이 처소, 수단, 방법, 목적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낼 때에는, 조사 ‘에’를 쓴다.
정답 ②

14.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 삼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으니 ‘본말전도’가 적당하다.
    ① 격물치지 :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
    ② 본말전도 : 사물의 경중·선후·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
    ③ 유명무실 :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
    ④ 돈오점수 : 진리를 단번에 깨달음

정답 ②

15. ㄷ과 ㄹ이 역접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ㄱ이다. 그 뒤에 발생한 문제점  
    에 해당하는 ㄴ이 와야 한다.

정답 ③

16. 리더십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제시된 글을 찾아야 한다.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면  
    많은 사람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없다. 

정답 ③

17. ②는 둘째 단락에 ③은 첫째 줄에 ④는 마지막 줄에 나와 있다. 사물놀이의 가치는 나와  
    있지 않다. 

정답 ①



18. ①은 첫째 줄에 ②는 둘째 단락의 처음에 ③은 의도가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  
    다. ④는 마지막 줄에 나온다. 

정답 ③

19. ① 말을 빌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.
    ② 말과 같은 동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‘우의적’
    ③ 대상의 유사점을 말하고 있지 않았고 대상의 특성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.
    ④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.

정답 ③

20. 진리와 정의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말하고 있다. 넓은 의미의 유추다.
    ① 삼단논법
    ② 대조
    ③ 유비추론
    ④ 유추 

정답 ④




